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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변해역 살오징어(Todarodes pacificus)의 회유 및 분포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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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tch data for the common squid (Todarodes pacificus), classified by squid-jigging fisheries per grid (size: 0.5° 
latitude × 0.5° longitude), and the water temperature values KODC (Korea Ocean Data Center) were collected for the 
1980–2009 period to study the changes in squid distribution and migration with climate regimes (1980s, 1990s, and 
2000s). The primary fishing period in the 1990s and 2000s was approximately 2–3 months earlier than that in the 
1980s. Especially in the East Sea, the fishing grounds in the 1980s stayed longer at high latitudes than those in the 
other decades. Moreover, in the 1980s, centers of the fishing ground were located near the Yamato bank (central East 
Sea), whereas in the 1990s and 2000s, they were situated near the southeast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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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살오징어, Todarodes pacificus STEENSTRUP는 

빨강오징어과(Ommastrephidae)에 속하는 연체동물

로서 동해를 비롯한 동중국해, 일본 태평양측 연안 및 

오호츠크 해까지 널리 분포하는 단년생의 회유성 어

종이다(Okutani, 1983; Roper et al., 1984; Murata, 
1990). 회유 경로는 주로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형성되

는 산란장에서 동해, 서해, 남해 뿐만 아니라 일본의 

태평양쪽 연근해에 이르는 색이·성육장까지 이어진다

(Roper et al., 1984). 연중산란을 하나 산란시기에 따

라 여름, 가을, 겨울의 주요 3개 계절계군으로 나뉜다

(Hatanaka et al., 1985). 우리나라의 주요 상업어종 중 

하나로서, 주어장은 동해남부연안에 위치하는 울릉도 

근해의 수온전선역 부근이며, 주로 남하회유기에 조

업이 이루어진다(Choi, 2005; Choi et al., 199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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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살오징어의 어획량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북서태평

양 전체적으로 수년-십수년 주기로 진폭이 큰 변동이 

있었다. 이는 일정부분 조업기술발달에 의한 어획강

도증가의 영향도 있으며, 단기적인 해양환경변화와 

더불어 기후체제전환과 같은 기후변화도 밀접한 관련

이 있다(Sakurai et al., 2000; Kim, 2015). 
기후체제전환(climate regime shift)은 장기간의 평

균적인 대기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1970년 이후 

주요 기후체제전환은 1976/77, 1988/89 그리고 

1998/99 등 3차례 있었으며, 기후체제전환에 따라 온

난했던 시기(1990년대, 2000년대)와 한랭했던 시기

(1980년대)로 구분된다(Minobe, 1997; Francis et al., 
1998; Mantua and Hare, 2000, 2002; Sakurai et al., 
2000, 2002; Overland et al., 2008). 이러한 기후의 체

제전환은 해양환경변화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의 

생산력과 구조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Francis et al., 
1998).

이러한 기후체제전환에 따른 해양환경변화는 살오

징어의 산란장 환경을 변화시켜 초기 생활사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가입가능한 자원량의 변

화는 북서태평양 살오징어 어획량의 급변을 초래할 

수도 있다(Sakurai et al., 2000). 이를 198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의 살오징어 어획량이 급증한 주요 원

인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원량의 변화만으로는 해

역별 어획량 변동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일례로 서해의 어획량은 우리나라의 주어장인 동

해를 비롯한 북서태평양의 어획량이 적었던 1980년
대에 오히려 더 많은 경향을 보였으며(Kim, 2015), 일
본 서안(동해 동부해역)에서는 어획량의 증감폭이 여

타 해역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Kidokoro, 2009). 이는 

어획에는 자원량뿐만 아니라 어장환경 또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어장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자는 수온으로

서 가입된 개체가 가장 빈번히 어획되는 수온, 즉 어획

적수온은 15~19 인데(Lee et al., 1985), 이 수온범위

는 암컷 살오징어 성성숙 최대수온 15-18 (Kidokoro 
and Sakurai, 2008)와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성숙 혹

은 성숙 전단계의 살오징어는 난류의 흐름을 거슬러 

산란장으로 남하회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난류분포에 따른 수온전선역의 위치변화는 최대성성

숙수온과 같은 특정수온을 따라 남하하는 살오징어의 

회유경로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어군이 밀

집하는 장소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동해에서는 대한해협을 통과한 난류가 특정

한 시기에 따라 강도가 달라지며, 그에 따라 그 경로가 

변화한다(Hong and Cho, 1983; Lee, 2003). 이러한 

난류변화에 따라 수온전선의 수직적·수평적 구조가 

변화하며, 살오징어의 밀집되는 위치 및 그 정도가 달

라져 어획량의 변화가 생긴다(Mokrin et al., 2002; 
Cho et al., 2004; Choi, 2005; Choi et al., 1997, 2003, 
2008; Kim et al., 2010). 

어장형성에 관계된 난류의 변화는 지구규모의 대

기-해양순환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기후체제전환 혹

은 기후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후지수들 

중 태평양 20°N의 표층수온을 지수화한 Pacific 
Decadal Oscillation (PDO)는 동해로의 난류유입량과 

음의 상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해의 살오징어 어

획량 변화와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다(Miller et al., 
2004; Jung, 2013; Kim, 2015). 이는 기후-해양환경변

화가 살오징어의 어장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회유 및 

분포역의 변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암시

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자원에 대한 보다 

정밀한 평가 및 중장기적인 어획량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구별 어황자료를 이용하여 어

장형성역의 환경특성(수온, 전선의 위치, 동물플랑크

톤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어장형성원인과 변동

을 분석한 기존 살오징어 어장에 관한 연구들을 토대

로 하여 기후-해양환경변화가 살오징어의 어장형성변

화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회유 및 분포의 변화특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후체제전환에 따른 해양환경변화 

파악을 위해 1980-2009년의 수온자료를 기후체제별

로 시기를 구분하였으며, 해양환경변화에 따른 살오

징어 어획량 변화를 알기위해 어획량 자료도 같은 시

기로 구분하였다. 시기구분은 북서태평양에서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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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이 있었던 1976/77, 1988/89, 1998/99년의 3
차례를 기준으로 하였다(Minobe, 1997; Francis et al., 
1998; Mantua and Hare, 2002; Overland et al., 2008). 
또한 앞선 기후체제전환에 대한 정의에 의해 편의상 

1980-1987년까지는 1980년대(cold regime), 1988/89
이후 다시 warm regime으로 기후체제전환이 일어난 

1988-1997년까지는 1990년대(warm regime) 그리고 

1990년대의 warm regime과 성격이 다른 1998-2009
년까지는 2000년대(warm regime)로 규정하였다.

2.1. 어황

우리나라에서 살오징어 어획은 주로 채낚기 의해 

이루어져 왔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후반까지 

채낚기 어업이 살오징어 어획량의 60%를 차지할 정

도로 우세하였으나 1990년에 접어들어 트롤어업이 

증가하면서 2000년대에는 채낚기 어업의 비율을 추

월하였다(Kim, 2015). 그러나 채낚기 어업은 30년간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던 2009년에도 35% 이상의 비

율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살오징어 어획특성에 대한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쓰인 월

별 해구별 채낚기 어업 자료로서 전반적인 어장 및 어

획분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살오징어 어획량 및 어장분석을 위해 1980-2009년

까지 국립수산과학원 어황조사연보의 연근해 채낚기 

어업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어민의 어황보고

에 근거하여 어획량을 해구별(위경도 30 ×30 )로 정

리한 것이다. 기후체제별(1980-1987년, 1988-1997년, 
1998-2009년)로 나누어 해역별 어획시기변화를 파악

하기 위해 월별어획량을 나타내었으며, 또한 기후체

제별로 해역별, 해구별 어획량을 알기위해 수평분포

도를 작성하였다. 
살오징어의 분포 및 회유를 파악하기 위해 Sokal 

and Rohlf (1981), Choi(2005)의 방법을 이용하여 동

해와 서해의 어장분포중심을 구하였다. 1980-2009년
까지 우리나라 어선에 의해 어획이 이루어진 영역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특히 남하 또는 북상하는 살오징

어의 회유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남해를 128°E를 기준

으로 하여 동해와 서해의 일부로 편제하였다(Fig. 1). 
또한 기후체제별로 해구별 어획량 가중치를 두어 기후

체제별 및 기후체제별 월별 어장의 중심을 구하였다.

Fig. 1. Study area of the Korean waters.  

2.2. 수온

해양자료센터(KODC: http://kodc.nfrdi.re.kr)의 

1980-2009년의 표준수심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기후

체제별, 수심별로 수온의 분포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시기별(1980-1987년, 1988-1997년, 1998-2009년) 월
별로 50 m와 100 m의 수온 수평분포도를 작성하였다. 

3. 결 과 

3.1. 어획시기의 변화

동해와 서해의 채낚기 어업 어획량은 월별 기후체

제별로 차이가 있으며, 월별 채낚기 어업 어획량 비율

의 변화로서 기후체제별 주 어획시기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다(Fig. 2). 동해의 경우, 월별 어획비율이 

cold regime이었던 1980년대에는 12월에 최고어획비

율을 보였으나 warm regime으로 기후체제전환이 일

어난 1987/88 이후부터 10월에 최고어획비율을 보였

다. 또한 12월에 어획비율이 줄어드는 경향은 서해에

서도 나타났는데 1980-1987년에는 12월에 최고어획

비율이 나타났으나, 1987/88 이후 12월의 어획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7-9월의 어획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

타났다.

3.2. 시기별 어장분포 및 수온의 변화

한국 주변해역의 기후체제별 어획분포양상을 알아

보기 위해 1980-2009년까지 살오징어 채낚기 어업의 

기후체제별 해구별 총어획량을 Fig. 3에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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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nthly catch ratio for the common squid by climate regime in the East Sea (left) and the West Sea (right) from 1980 
to 2009.   

Fig. 3. Mean temperature (upper: 50 m depth, lower: 100 m depth) and fishing ground distribution of the common squid by 
climate regime (1980-1987, 1988-1997 and 1998-2009).   

cold regime이었던 1980-1987년은 동해보다 서해

에 어획량이 많은 해구가 밀집되어 있었다. 특히, 목포

-태안반도 근해(34.5-37°N, 125.5-126°E)에서 높은 

어획 분포를 보였으며, 주로 수심 50 m의 10 등수온

선에 위치하고 있었다. 반면 동해에서는 동해 연안보

다 울릉도 부근 및 대화퇴 부근의 외해에 밀집된 어획

분포가 나타났다. warm regime(1990년대, 2000년대)

의 경우는 서해에는 하나의 해구에서만 많은 어획량

이 나타난 반면, 동해에서는 연안을 따라 많은 어획량 

분포가 나타나 전반적으로 서해보다 많은 어획량을 

보였다. 
동시기 50 m와 100 m 수심의 평균수온은 전 해역

에서 cold regime이었던 1980년대보다 warm regime
이었던 1987/88 이후 등수온선이 전반적으로 북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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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onthly migration of centers of fishing grounds (A, B, C), and center ( ) of fishing ground for the common squid by 
the squid jigging fishery and mean temperature at 50 m depth (D, E, F) in the West Sea by climate regime 
(1980-1987, 1988-1997 and 1998-2009).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동해의 경우, 수심 100 m의 등

수온선이 1987/88을 기점으로 10 등수온선이 동해

연안에 접근해있는 양상을 보였다(Fig. 3).

3.3. 회유경로의 변화

3.3.1. 서해의 회유경로 변화

서해의 월별 어장분포로부터 Sokal and Rohlf 
(1981), Choi(2005)의 방법을 이용하여 어장중심을 

계산하여 기후체제별로 나타낸 결과(Fig. 4), 서해에

서는 1980년대에는 2월에 어장중심이 최북단, 4월에 

최남단에 존재하였다. 1990년대에는 3월의 어장중심

이 최남단, 12월의 어장중심은 최북단에 위치하였으

며, 7-12월까지 어장중심이 서로 근접해있었다. 또한 

2000년대에는 6-11월까지 어장중심이 밀집해있었으

며, 4월에 어장중심이 최남단, 8월에 어장중심이 최북

단에 위치했다. 
월별어장중심의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거리가 짧

은 시기는 1990년대였으며, 길었던 시기는 1980년대

와 2000년대였으며, 각 기후체제별 전체 어장 중심은 

2000년대에 가장 높은 위도에 위치해있었으며, 1980
년대와 1990년에는 어장중심이 서로 인접해있었다

(Fig. 4). 

3.3.2. 동해의 회유경로 변화

서해와 같은 방법으로 동해의 월별 어장분포로부

터 어장중심을 계산하여 기후체제별로 나타낸 결과

(Fig. 5), 1980년대와 2000년대의 8월에 어장중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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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onthly migration of centers of fishing grounds (A, B, C), and center ( ) of fishing ground for the common squid by 
the squid jigging fishery and mean temperature at 50 m depth (D, E, F) in the East Sea by climate regime (1980-1987, 
1988-1997 and 1998-2009). 

최북단에 위치했고 1990년대에는 9월에 어장중심이 

가장 북쪽에 위치했다. 1980년대의 3월, 1990년대의 

2월 그리고 2000년대의 1월에 어장중심이 최남단에 

위치했다. 어장중심의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의 거리

가 짧은 시기는 1990년대였으며, 길었던 시기는 1980
년대였다.

시기별 어장중심이 10 등온선의 위치와 가까웠

다. 월별어장중심변화로 1980년대에는 어장중심이 

대체로 동해안에서 멀리 형성되었으며, 월별어장이동

거리가 멀었다. 반면,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동해

안 가까이에서 어장중심이 형성되었으며, 월별어장이

동거리가 가까웠다. 또한 월별어장이동에서 세 시기 

모두 3-9월까지 북상기에는 연안에 인접하여 북상하

는 반면, 남하기에는 외양 쪽에서 남하하였다. 
1980년대에 어장중심이 가장 높았으며, 제일 외

양 쪽에 위치했다. 2000년대에 어장중심이 가장 연

안에 가까웠으며, 1990년대에 가장 남쪽에 위치했다

(Fig. 5).

4. 고 찰

기후변화는 해양환경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살오징어를 비롯한 수산생물들은 

크고 작은 영향을 받게 된다. 살오징어의 경우, 기후변

화에 기인한 산란장 환경변화가 자원량 및 어획량의 

변화를 초래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기인된 해류변화 

및 해양환경변화에 의해 회유·분포가 변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어획가능한 해역에 자원의 내유시기 및 내

유기간, 내유량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Choi et al., 
1997). 이러한 기작에 의해 어장의 형성시기 및 형성

위치에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어장형성시기변화는 월별어획량 비율로 알 수 있

는데, 1980-2009년까지 월별어획량의 비율은 기후체

제전환을 거치면서 해역마다 달라졌다(Fig. 1). 동해

의 경우, 1980년대에는 월별 어획비율이 높은 달이 12
월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10월에 어획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의 경우, 1980년대에는 12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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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어획비율이 높았으나, 1990년대 이후 8월과 9월
의 어획비율이 높아졌다. 

이러한 우리나라 연근해의 동시적인 어획시기 변

화는 단년생인 살오징어의 생물학적 특성상 계군의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우점

하는 계군의 변화없이 수온변화로 우리나라 주변해역

에서 살오징어 자원의 내유시기가 변화했다고 가정할 

시, 추계군일 경우, 1980년대(저수온기)에는 생식을 

위해 성성숙수온대가 위치한 남쪽으로 더 일찍 남하

회유가 진행되어야 하며, 또한 단년생이기 때문에 최

대 어획시기도 12월보다는 더 빨라야 한다. 동계군일 

경우, 고수온기인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10월보

다는 더 늦게 남하회유가 진행되어야 한다. 성성숙수

온에서 개체는 성성숙과 함께 근육량이 감소하는 쇠

약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Kidokoro and Sakurai, 
2008), 이 쇠약현상을 견딜만큼의 개체의 성장이 이루

어지지 않는 한 성성숙수온에 접근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부화한 계절보다 이른 시점에 산란장

에 가까운 지점에 서식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조업시 항상 성숙개체만이 어획되는 것은 아

니지만 미성숙 개체보다는 성숙개체가 더 상업적 가

치가 있기 때문에 성숙한 개체가 어획량에 포함될 가

능성이 더 높다. 또한 어획은 조업이 진행되는 시기에 

존재하는 자원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어획된 계

군의 어획시기와 그 계군의 발생계절이 완벽히 일치

하지는 않을지라도 발생계절의 차이는 크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이런 가정하에서 1980년대의 한국 주변역의 주요 

계군은 동계군이었으나, 1990년대에 동계군의 비율

이 줄어들고 추계군의 비율이 늘어나 주요 계군의 비

율에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성성숙도 조사 등 생물학적 고려없이 어획

시기만으로 계군을 구분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다만 예외로서 서해의 살오징어 주어획시

기가 초여름-가을까지인데 반해 대부분의 계군이 추

계군과 동계군이라는 Choi(2005)의 생물학적 계군분

석을 따를 필요가 있다. 
기후체제별로 어획시기뿐만 아니라 어장형성위치

에도 변화가 있었다. 서해의 경우(Fig. 3), 또한 1980
년대보다 2000년대에 어획 중심의 위도가 약 1° 올라

가 있으나 동해에 비해 위치변동이 심하지 않았다. 서
해의 시기별 월별어장중심의 변화는 어황이 나빴던 

1990년대의 7월-12월과 2000년대 6월-11월의 어장분

포는 몰려있는데 반해, 어황이 좋았던 1980년대의 6
월-12월의 분포는 흩어져 있었다. 이는 어황이 나빴던 

시기에는 특정한 해역에서만 어획이 되었던 반면, 어
황이 좋았던 시기에는 여러 지점에서 어획이 일어났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10월이후부터 3월까지의 

어장중심은 모두 외측에 위치하였다. 특히 1980년대 

2월의 어장중심이 세 시기 중 가장 높은 위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는 타 시기에 비해 비교적 높은 

위도에도 어획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쓰시마 난류의 변화로 인해 난류수 유

입량이 달라진 결과라 생각된다. 
동해의 경우(Fig. 4), 중장기적으로 1980년대에는 

월별어장중심이 대체로 동해안에서 멀리 형성되었으

며, 월별어장이동거리가 길었다. 특히 최북단 어장중

심에서 최남단 어장중심까지의 거리가 다른 시기에 

비해 멀었다. 반면,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동해안 

가까이에서 어장중심이 형성되었으며, 월별어장이동

거리가 가까웠다. 이러한 원인은 난류의 경로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쓰시마 난류가 강한 시기에는 이

동 경로가 동해연안에 근접한 반면 약한 시기에는 동

해 중부로 이동하게 된다(Hong and Cho, 1983; Lee, 
2003). 동해로 유입되는 난류의 강약은 PDO의 위상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다른 시기보다 PDO가 컸던 

1980년대에 동해로의 난류수송량이 줄었으며, 1980
년대 이후부터 PDO가 작아지면서 동해로의 난류수

송량도 늘어났다(Miller et al., 2004; Jung, 2013). 이
러한 난류수송량의 변화가 난류유로의 변화를 일으켜 

어장의 위치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Kim(2015)은 PDO가 동해의 살오징어 어획량

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PDO가 

‘- (+)’ 시기에는 동해로의 난류유입량 증대(감소)로 

난류가 강(약)해져 어장이 육지로부터 가까운 (먼) 거
리에 생성되어 어장접근도에 따른 어업채산성이라는 

측면에서 어획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단기적인 월별어장이동에서 세 시기 모두 3-9월까

지 북상기에는 연안에 인접하여 북상하는 반면, 남하

기에는 외양 쪽에서 남하하였다. 이 또한 북상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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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시마 난류가 강했기 때문에 연안에 인접하여 어장

이 형성된 반면, 남하기에는 쓰시마 난류가 약화되었

기 때문에 외양 쪽으로 어장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

인다. 
동해에서는 어획시기 또한 변화가 있었는데, 이는 

한국 주변역의 주요 계군이 동계군(1980년대)에서 추

계군(1990년대 이후)으로 동계군의 비율이 줄어들고 

가을에 어획되는 추계군의 비율이 늘어난 것과 상관

이 있다. 어획량이 적으며, 주로 동계군이었던 시기인 

1980년대에 주어장이 7-12월까지 대화퇴 부근에서 

형성되었던 반면, 어획량이 많으며, 추계군의 비율이 

증가하였던 1990년대 이후에는 울릉도 남방의 동해

안 쪽으로 9월-이듬해 1월까지 주어장이 형성되었다.  
이처럼 1980년대에 다른 시기보다 어장이 비교적 

고위도에 오래 머물러 있었던 원인은 우세한 계군의 

변화에 있다. 즉, 색이장(오호츠크 해 및 동해 북부)에
서 산란장(동중국해)로 남하회유중일 경우, 먼저 성숙

한 추계군이 먼저 남하할 것이며, 그 이후 성숙한 동계

군이 남하할 것이다. 이를 예를들어, 10월같은 특정한 

시기에 동계군은 비교적 고위도에 추계군은 비교적 

저위도에 어군이 머물러 있으리라 판단할 수 있다. 따
라서 1980년대에 다른 시기보다 어장이 비교적 고위

도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다른 시기의 계군보

다 산란을 위해 동중국해로 남하할 시기에 도달하지 

않은 계군인 동계군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해구별 어황자료를 이용하여 기후-해양

환경변화에 따른 살오징어 어장형성변화를 분석하였

으며, 이를 통해 기후-해양환경변화가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살오징어 회유 및 분포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동해와 서해 모두 기후체제전환이 일어난 1987/88 

이후 주어획시기가 2달~4달가량 앞당겨졌는데 이는 

우점한 계군이 변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
러한 우점계군비율변화는 남하회유시기를 변화시켜 

어장형성시기 변화에 관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PDO의 위상과 관련있는 쓰시마 난류의 경로

변화는 어장분포 및 어장중심이동과 관련성이 높으

며, 이는 살오징어 분포 및 회유경로의 변화를 의미한

다. 따라서 PDO에 따라 살오징어 분포 및 회유경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난류경로변화에 

따른 어장의 위치변동이 서해보다 동해에서 더 크게 

나타나 해역에 따라 회유 및 분포변화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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